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예능 ‘원희는 스무살’ ‘독한 맛’ 대신 ‘서툰
맛’ 통했다! ‘인생 언니’들 무장해제 시킨 ‘원희 올바른 사용법’ 호
평 속 온·오프라인 흔든 화제성 입증!
2026. 7. 10.

쿠팡플레이 예능 <원희는 스무살>이 대세 원희의 무해한 매력을 앞세워 오리지널 예능 최고 평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원희는 스무살>은 아직 처음인 것 투성이인 ‘원희’의 스무 살 버킷 리스트를 언니들과 함께 경험하며 성장해 가는 공감형 리얼버라
이어티 예능이다. 공개 직후 쿠팡플레이 인기작 TOP 20에 빠르게 진입하며 오리지널 예능 중 최고 평점인 4.7점을 굳건히 유지하
며 호평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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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비결은 원희의 ‘서툰 맛’과 당당한 ‘젠지미(Gen-Z美)’다. 무대 위 화려한 아이돌 모습을 내려놓은 원희는 서툴지만 주저 없이
도전하는 현실적인 스무 살의 얼굴로 시청자 마음에 스며들었다.

복싱 링 위에 주저앉아 투정을 부리거나 놀이공원 아르바이트 전선에서 실수를 연발하면서도 특유의 당찬 에너지로 돌파하는 원희
의 모습은 영락없는 ‘요즘 젠지’ 그 자체다. 새로운 도전 자체를 즐기는 모습은 고자극에 지친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공감, 힐링을 선
사하며 원희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연의 매력을 완벽하게 이끌어낸 ‘원희의 올바른 사용법’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이은지, 있지(ITZY) 예지와 채령, ‘아기 맹수’ 김시현 셰프, 르세라핌(LE SSERAFIM) 홍은채, 파트리샤 등 개성 넘치는 ‘인생
언니’들과의 만남은 게스트마저 무장해제 시키며 무해한 케미를 터뜨렸다. 함께한 언니들은 자신의 스무 살을 되돌아보며 따뜻한
응원을 건네는가 하면, 때로는 원희에게 위로받고 눈시울을 붉히는 등 깊은 공감대를 불러 일으켰다.

시청자들은 “이 무해한 조합 너무 좋다”, “둘이 초면인데 왜 이렇게 자매 같냐. 순둥순둥 기니들의 만남 같음, 원희가 시현 셰프 진짜
좋아하는게 보이네”, “원희랑 파트리샤 진짜 어린이들처럼 잘논다”, “은채 원희랑 있으니까 언니미 나오네ㅋ 진짜 딱 언니들이 데리
고 다니고픈 키링동생”, “완전 인간 충전기”, “앞으로 모든 편들 다 내 밥친구 될 예정” 등 대체불가 원희의 매력과 게스트와의 신선
한 조합이 탄생시킨 힐링 예능에 뜨거운 호응을 보내고 있다.



<원희는 스무살>의 꾸준한 인기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강력하게 확장 중이다. 전국 대학 축제는 물론, 쿠팡플레이가 선보인
‘원희 생일 카페’ 팝업에는 많은 인파가 모이며 대세 원희의 파급력을 실감케 했다. 특히 생일 카페에서 진행된 ‘원희 모의고사’ 등
젠지 세대의 취향을 정조준한 이벤트는 자발적인 참여 및 인증샷 릴레이로 확산됐다. 이는 작품이 단순한 ‘시청’을 넘어 이 시대 청
춘들이 함께 공감하고 즐기는 하나의 문화임을 보여준 대목이다.

제작진은 “원희는 카메라 뒤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적이고 사랑스러운 ‘요즘 스무 살’이다. 낯가림 많고 서툴지
만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고 싶은, 그 ‘무해한 당당함’을 가진 인물로는 원희 외에 다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다”라며 섭외 비하인드
를 밝혔다. 이어 “누구나 한 번쯤 거쳐 간 인생의 한 시기를 원희를 통해 유쾌하고 따뜻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툴기에 더 아름답고, 진심이기에 더 청량한 스무 살 원희의 좌충우돌 성장기를 담은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예능 <원희는 스무살>
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쿠팡플레이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

mailto:media@coupang.com

